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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제주 해녀를 대상으로 식이성 톳 섭취가 혈압 및 총콜레스테롤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하였다. 20명의 현직해녀지원자를 10명씩 나누어 톳 섭취 집단과 톳을 섭취하지 않을 집단으로 구분한 후, 8주 간

톳 섭취 집단에게 일일 100g의 식이성 톳을 밥과 함께 섭취케 하여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첫째, 톳을 섭취한 집단의

수축기 혈압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둘째, 이완기 혈압은 두 집단 모두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셋째, 수축기-이완기 혈압 차이는 톳을 섭취한 집단은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톳을 섭취하지 않은 집단은 증가하였다.

넷째, 총콜레스테롤은 톳을 섭취한 집단에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지만 톳을 섭취하지 않은 집단은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톳을 일일 100g씩 밥과 함께 섭식함으로써 총콜레스테롤 감소 및 수축기 혈압 감소에 효과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주제어 : 제주해녀, 톳, 혈압, 총콜레스테롤, 융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blood pressure and total cholesterol after 
eating Hizikia fusiforme for 8 weeks with 100g of rice per day. As a result, the systolic blood pressure of the 
group ingesting Hizikia fusiforme significantly decreased. Second, diastolic blood pressure decreased significantly 
in both groups, bu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groups. Third, the systolic - diastolic blood pressure 
difference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group of ingestion of Hizikia fusiforme, while that of the group 
without intake of Hizikia fusiforme increased. Fourth, total cholesterol decreased significantly in the group 
consuming Hizikia fusiforme but increased in the group not consuming Hizikia fusiforme. The above results 
indicate that total intake of 100 g of dried Hizikia fusiforme per day was effective in decreasing total 
cholesterol and reducing systolic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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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해녀는 공기 공급 장치의 도움 없이 무호

흡으로 바다 속에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직업적인 

여성 잠수부를 지칭한다. 이런 해녀라는 독특한 직업은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존재한다[1]. 한국의 경우 해녀는 

제주에서 기원이 시작되며, 제주도에 가장 많이 분포하

고 있다[2]. 2014년 제주도의 잠수어업인 현황조사에 따

르면 1962년 해녀의 수는 26,248명이었지만 2013년 4,507

명, 2014년 4,415명으로 해녀 인구가 매년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2]. 2014년 기준 50세 이상의 해녀가 98%, 60세 

의 해녀가 80%로 이들의 평균 연령이 70세이며 최고령 

해녀는 92세로 조사되었다[2]. 이러한 고령화로 인해 앞

으로 해녀라는 직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1995년 

7월 제주의료원에서 실시한 제주해녀 정밀 건강진단 결

과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내 50세 이상의 해녀 중 50% 

이상이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3]. 혈중 콜레스테롤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상태인 고

지혈증은 관상동맥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 중의 하나로 

유전적인 요인과 서구화된 식사, 스트레스, 노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되어 발생하는 다인자 질환이다

[4][34][35]. 제주 해녀의 경우 높은 노동 강도 및 수중환

경이라는 특수한 근로 환경 그리고 노화 및 폐경으로 인

한 고지혈증과 고혈압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제주해녀가 대한민국 제 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받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되어 그 가치

가 국제사회에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해녀들에 

대한 정확한 건강실태와 개선 방안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는 미흡하다. 특히, 고령화된 해녀들에 대한 관리를 위하

여 개인별 건강관리 및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36] 

정책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는 예로부터 쉽게 해조류를 접

할 수 있어 해조류는 해녀들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재

료중 하나이다. 그 중 톳(Hizikia Fusiforme)은 갈조식물

인 모자반과의 해조류로 제주도 연안 및 남해 등지에서 

생육하고 있는 해조류 중 생산량이 가장 높고 우뭇가사

리와 함께 제주도 어촌계의 소득원의 주종을 이루고 있

다[5]. 톳은 식이성섬유소가 풍부한 식품으로 다른 해조

류에 비해서 무기질함량이 높은 특징이 있다[6]. 특히, 톳

에는 식이섬유소와 칼슘 함량이 생톳 100g당 각각 1.0g, 

157mg으로 같은 갈조식물인 미역(0.3g, 149mg)이나 다

시마(0.6g, 103mg)보다 높기 때문에[7], 인체내 콜레스테

롤 및 중성지방의 침착을 방지함으로써 고지방 섭취로 

인한 혈관 순환기의 질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며[8],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과 혈중 지질 개선에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37]. 톳은 제주도 해녀

들의 주 생산품이기 때문에 제주해녀들은 톳의 섭식이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손질된 톳을 밥에 넣어 

함께 먹는 톳밥은 제주도 해녀들의 독특한 전통으로, 제

주해녀의 밥상문화인 ‘톳밥’을 TV 프로그램에서도 소개

한 바 있다.  이렇듯 톳은 제주도 해녀에 의해 채취되며, 

아울러 해녀들이 많이 섭식하는 식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녀들의 섭식하는 톳이 해녀들의 건강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전무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주해녀를 대상으로 제주도

에서 채취된 톳 섭취에 따른 제주 해녀의 혈압 및 총콜레

스테롤 변화 및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제주해녀문화의 가

치와 그 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

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및 톳 공급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지속적

으로 생업을 위하여 잠수활동을 하고 있으며, 3개월 이내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물복용을 하지 않은 제주지역의 

해녀 20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그 중 10명씩을 무

작위로 선정하여 실험집단(experimental group)과 통제

집단(control group)으로 구성하였다. 두 집단은 평상시 

식이섭취는 동일하지만, 실험집단은 식이성 톳 섭취를 

하는 해녀집단으로 처치하였으며 반면, 통제집단은 식이

성 톳 섭취를 하지 않는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기 전 모든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이 후 자발적 의자

에 의한 참여 동의서를 작성토록 하였다. 대상자들의 구

체적인 특징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에

서와 같이 사전 두 집단간의 동질성 결과에서는 연령, 신

장, 체중, BMI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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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exp-group(10) con-group(10) t

age(yrs) 70.60±4.32 72.70±2.91 -1.274

height(cm) 158.40±4.40 154.90±3.87 1.888

weight(kg) 61.80±3.91 56.30±5.25 1.657

BMI 24.64±1.40 23.50±2.44 1.284

values are means±SD

*p<.05

<Table 1> Subjects' Physical characteristics

2.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총 9주 동안 진행하였다. 최초 1주에는 대상

자 선정 및 혈액검사 등 사전검사를 통해 집단간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가 종료된 후 총 8주 동안 

두 집단은 평상시 식이섭취와 신체활동은 동일하지만, 

실험집단의 경우 식이용 톳을 섭취토록 하였으며, 통제

집단은 식이성 톳 섭취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8주간의 

실험이 완료된 후 사후검사를 위하여 두 집단 모두 혈액

검사와 혈압검사를 실시토록 하였다. 

2.2.1 식이용 톳 섭취

실험집단은 총 8주 동안 1인당 100g/일의 톳을 섭취할 

할 수 있도록 건조된 제주산 톳 9g/일을 제공하였다. 자

연상태의 톳은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변질이 쉬우

며,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대상자들에게 원활한 톳공급

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건조톳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

서 제공된 건조톳 9g/일은 건조톳을 넣고 밥을 조리하는 

과정 중 건조톳 대비 11배까지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1/11 수준인 하루 9g의 건조톳을 제공하

였다. 제공된 건조 톳은 하루 1회 밥과 함께 섭식할 수 있

는 형태로 포장되어 있으며, 주단위로 실험집단의 해녀

들에게 제공토록 하였다[Fig. 1].

[Fig. 1] View of rice added Hizikia Fusiforme

본 연구에서는 식이성 톳의 섭취여부에 따른 신체반

응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간 톳 섭취 외에는 두 

집단 모두 평소의 식단에 따른 칼로리 섭취와 신체활동

이 진행되었으며, 다만 고지방식 식단의 경우 혈액변인 

등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참여 기간 중 회

식이나 음주 등의 행위를 금하도록 하였다. 

2.2.2 혈액검사

본 연구에서는 식이용 톳 섭취에 따른 총콜레스테롤

(TC)을 측정하고자 대상자들에 대한 혈액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를 위하여 채혈 당일 모든 대상자들은 12시간 금

식상태를 유지토록 하였으며, 모든 혈액검사는 대상자들

의 편의를 위하여 오전 9시에 실시하였다. 채혈된 혈액은 

혈장분리 후 혈액분석기인 SPOCAM을 통해 대상자들의 

총콜레스테롤 수치를 검사하였다.

2.2.3 혈압측정

대상자들의 신체활동이나 복용중인 약물 등에 의해 

혈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채혈검사와 

함께 공복 12시간 중 오전에 혈압측정을 실시하였다. 이

를 위하여 자동혈압측정기를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실

시하였으며, 2회의 평균 수치를 대상자의 수축기와 이완

기 혈압으로 설정하였다. 

2.3 자료처리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모든 항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시하였다.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시기별 혈압 및 총콜레스테롤에 

대한 비교를 위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3. 결과

3.1 혈압 변화

3.1.1 수축기 혈압

톳 섭취에 따른 수축기 혈압변화를 비교하고자 통제

집단과 실험집단간의 사전, 사후 수축기 혈압측정을 실

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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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group(n) M±SD(mmHg) F(p)

pre
EX-group(10) 139.40±23.41 

time : 3.238(.091)

time*group : 4.392(.049*)

group : .018(.895)

CO-group(10) 134.38±17.75 

post
EX-group(10) 127.90±18.82 

CO-group(10) 135.25±15.21 

values are means±SD

*p<.05

<Table 2> Result of systolic BP

집단 간 시기에 따른 수축기 혈압 변화 차이검증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시기

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p<.05). 즉, 실험집단의 

경우 수축기혈압이 사전대비 사후 감소한 반면, 통제집

단은 사전보다 사후 수축기 혈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나는 등 집단 간 변화경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1.2 이완기 혈압

다음의 <Table 3>은 톳 섭취를 한 실험집단과 섭취를 

하지 않은 통제집단간의 시기에 따른 이완기 혈압 변화

를 비교한 결과이다. 결과 중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사전보다 사후 이완기 혈압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지만

(p<.05),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ime　 group(n) M±SD(mmHg) F(p)

pre
EX-group(10) 85.40±11.74

time : 7.588(.014*)

time*group : .001(.973)

group : .069(.796)

CO-group(10) 84.38±7.33

post
EX-group(10) 81.50±8.62

CO-group(10) 80.38±7.35

values are means±SD

*p<.05

<Table 3> Result of Diastolic BP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간 혈압차이를 비교한 결

과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time　 group(n) M±SD(mmHg) F(p)

pre
EX-group(10) 54.04±17.03

tiem : .239(.632)

time*group : 5.000(.040*)

group : .088(.770)

CO-group(10) 50.14±18.71

post
EX-group(10) 46.40±17.48

CO-group(10) 54.88±14.01

values are means±SD

*p<.05

<Table 4> Difference between systolic and 
           diastolic BP

결과 중 톳을 섭취한 실험집단은 사전보다 사후 수축-

이완기 혈압차이가 약 8mmHg 이상 감소한 반면, 통제집

단의 경우 수축기 혈압에 기인하여 평균 4.5mmHg 이상 

증가하는 등 집단 간 시기에 따른 수축-이완기 혈압차이 

변화에 있어 집단-시기에 의한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p<.05).

3.2 총콜레스테롤 변화

다음의 <Table 5>는 톳 섭취 여부에 따른 시기별 집

단 간 총콜레스테롤 변화를 나타낸 결과이다. 결과 중 집

단 간 시기에 따른 차이에서 톳을 섭취한 실험집단은 사

후 변화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제집단은 오

히려 사전보다 총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집단 간 시기에 따른 차이변화 경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톳을 8주 동안 섭취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time　 group(n) M±SD(mg/dL) F(p)

pre
EX-group(10) 192.60±23.55

time : .646(.433)

time*group : 7.916(.012*)

group : .318(.581)

CO-group(10) 172.00±27.61

post
EX-group(10) 155.70±53.75

CO-group(10) 192.50±33.50

values are means±SD

*p<.05

<Table 5> Result of total cholesterol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해녀를 대상으로 총 8주 동안 

매일 100g의 톳(건조톳 9g/일)을 섭취한 후 혈압 및 총콜

레스테롤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중 총콜레스테롤 변화

에 있어 톳을 섭취한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보다 사후 평

균 37mg/dL 정도 감소하였지만 통제집단은 20.5mg/dL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톳 섭취에 따른 집단 간 총콜레스

테롤 농도 변화경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구성요소이며, 스

테로이드호르몬과 비타민 D의 전구물질로 생체 내에서 

필수불가결한 성분이지만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심장질

환과 담석증 등 각종 심장순환기계 질환의 원인으로 알

려져 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수치 이상으로 

높은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순환기계 질환을 일으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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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인으로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주요한 위험요

인이다[10. 11]. 이러한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음주, 흡연, 

운동, 식사 등의 생활습관 및 식이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

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특히, 혈중 콜레스테롤

은 연령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며, 그 중 50대에서는 

연령이 증가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도 함께 증가하지

만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13, 14, 

15]. 이러한 고콜레스테롤 혈증의 치료를 위한 방법으로 

약물을 이용한 방법도 가능하지만 특히, 식이요법을 함

께 수행할 경우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에게 있어 감소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16].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톳을 

섭취한 집단의 경우 사전보다 사후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됨으로써 톳 섭취를 통한 식이요법이 콜레

스테롤 수치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

된다.

톳(Hizikia fusiorme)은 갈조강(Phaeophyta) 모자반목 

모자자반과 톳속에 속하는 갈조류로 우리나라에서는 주

문진 이남에서 서해안과 남해안 및 제주도에 걸쳐 서식

하며. 특히, 100g당 55g 정도의 식이성 섬유소가 포함되

어 있고 다른 해조류에 비해 무기질함량이 높다[17]. 최

근 바다에서 채취되는 해조류에 대한 항산화 효과 및 항

암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해조류에 대한 식

이 임상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 Kim 

et al.[18]은 용매별 건조톳 추출물에 대한 항균성 결과로 

E. coli와 B. subtilis에 대하여 뚜렷한 항균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Kim et al.[19]는 톳 즙액을 섭식한 동물의 지

방대사에 관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승주 등[6]도 고

지혈증을 유발시킨 쥐에게 톳 분말 및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결과에서 고지혈증 개선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김한수와 김군자[19] 또한 톳 즙액에 대한 동물실험에서 

혈중 총콜레스테롤 저하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질개선에 

대한 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 김군자 등[20]은 실험용 쥐

를 대상으로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유발시킨 후 톳 즙액

을 급여한 결과, 다불포화지방산 함유비율이 높게 증가

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러한 톳의 지질대사 변화에 대한 

결과들은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톳을 섭취한 실험집단의 콜레스테롤 농도가 감소한 것은 

톳의 다불포화지방산(polyunsaturated fatty acid : 

PUFA)dl LDL-콜레스테롤과 VLDL-콜레스테롤 농도를 

저하시켰기 때문으로[21, 22] 판단된다.

본 연구의 혈압변화에 있어 이완기 혈압은 두 집단 모

두 사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집단 간 차이가 없었지만 

수축기 혈압의 경우 실험집단은 사전보다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인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사후 오히려 증가하는 등 

톳 섭취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수축기 혈압 변화경향에 차

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수치는 비만과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3, 24], 비만 및 혈

압의 두 가지 요인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25]. 그 중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각 각 관상동맥질환을 발

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두 요인의 작용이 부가적

이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관상동맥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26, 27]. 혈압과 총콜레스테롤의 관련성에 

대하여 Park et al.[28]은 혈압이 혈청 총콜레스테롤과 중

성지방 농도에 영향을 주어 혈압이 높아짐에 따라 혈청

지질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

압은 양의 상관성을 갖는다고 하였다[25, 29, 31]. 반면,  

Lee et al.[30]은 혈청 중성지방과 총콜레스테롤이 수축기 

혈압의 증가에 따라 어느 한계까지만 증가하고 그 이상

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 반해 이완기 혈압에 대

해서는 비례적으로 증가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콜레스테롤과 혈압간 상관분석

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콜레스테롤수치가 낮아진 실험집

단에서 수축기 혈압의 유의한 감소가 나타남으로써 앞선 

콜레스테롤과 혈압간 유의한 상관성을 갖는다는 선행연

구들의 결과와 유사하다. 즉, 8주 동안 100g/일씩 톳을 밥

과 함께 섭취함으로써 총콜레스테롤수치를 감소시키고, 

아울러 감소된 총콜레스테롤에 의해 수축기 혈압 또한 

유의한 감소를 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이완

기 혈압 또한 총콜레스테롤과 정적 상관성을 보이기 때

문에[31]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한 실험집단의 이완기 

혈압 또한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동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통제집단의 결과에서 콜레스테롤 수치

가 8주 후 증가한 것은 아마도 계절적 영향에 의한 변화

로 판단된다. 본 연구가 진행된 시기(3∼6월)의 경우 체

온유지를 위한 에너지 대사량이 감소할 수 있는 시기로 

통제집단 또한 기초대사량 감소에 따른 체내 지방 사용

량의 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일부 선행

연구들의 경우 콜레스테롤과 혈압과의 관계에 있어 연령, 

관상동맥발생의 위험인자 등에 따라 두 요인간의 상관성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31, 32, 33] 실험집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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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요인적 차이(식이, 연령, BMI 등)에 의한 영향도 가

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선 톳 효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모두 동물실험을 

통한 당 및 지질대사 변화에 대한 결과들로 본 연구에서

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사람 대상의 효과를 포함하고 있

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톳 추출액 형태

가 아닌, 일반적으로 밥과 함께 섭식이 가능한 건조톳 형

태를 이용한 효능 결과로 지질대사 개선을 위한 보조식

품으로서 톳의 효능성이 보고된 결과로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주 해녀를 대상으로 식이용 톳을 일

일 100g(건조톳 9g)씩 8주 동안 섭취한 집단과 톳 섭취를 

하지 않은 집단 간의 혈압 및 총콜레스테롤 변화를 비교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축기 혈압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톳을 섭취한 집단의 수축기 혈압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둘째, 이완기 혈압은 두 집단 모두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

며,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셋째, 수축기-이완기 혈압 차이는 집단 간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 톳을 섭취한 집단은 유의한 감소를 보였

으며, 톳을 섭취하지 않은 집단은 증가하였다.

넷째, 총콜레스테롤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며, 톳을 섭취한 집단은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한 

반면, 톳을 섭취하지 않은 집단은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톳을 일일 100g(건조톳 9g)씩 밥과 함

께 섭식해 총콜레스테롤 및 혈압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

음을 보임으로써 100g(건조톳 9g)의 톳 섭식만으로도 고

령의 제주해녀의 건강유지 및 관리를 위한 효율적 방법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질대사 개선이 필요한 

일반 비만인들에게도 매일 밥과 함께 섭식하는 건조톳 

섭식을 통해 지질대사 개선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지질대사에 대한 변인인 콜레스

테롤 변화만을 관찰한 것으로 다양한 지질대사 변화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차후 연구에서는 보다 

폭넓은 지질대사와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 

톳 섭취에 따른 지질대사 변화에 대한 관찰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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